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가
한용길 사장의 문제로 가장 많이 지적돼 온 것이 ‘인사와 조직’이다. 올 상반기 직원 평가에서도 심각성이 
뚜렷이 확인됐다. 그래서 당시 우리는 올 하반기에 다시 진행할 직원 평가에서 이 부분에 과연 개선이 이
뤄졌는지 여부를 사장 경영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9월 인사와 조직개편이 마
무리됐다. 

직원들의 평가를 돕기 위해 인사와 조직의 문제를 성명으로 밝힌다. 짚을 문제들이 많아서, 지난번 성명에
서는 인사 부분만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조직개편 문제다. 

9월 12일 실본부장 인사와 동시에 단행된 조직개편은 세가지다. 
1. 논설위원실을 보도국에서 분리해 미디어본부장 직속으로 배치
2. 경인센터를 보도국에서 분리해 미디어본부장 직속으로 배치
3. 디지털미디어센터 신설

1은 한마디로, 보도국 소속의 논설위원실을 보도국 밖으로 빼서 격상시키는 것이다. “논설위원실장을 맡고 
있는 직원의 장점과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특정 개인의 역할을 독려하
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는 것이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조직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조직을 맞췄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특정 직원의 능력과 대외적 인맥이 출중해서 CBS에 기여할 바가 많
다면, 그에 맞는 직책을 부여해서 인사하면 될 일이다. 개인을 독려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다니, 이것이 
공조직에서 가능한 일인가. 
게다가, 같은 직함인데도 보도국 산하에 있으면 역할 독려가 안 되고, 미디어본부장 직속이면 비로소 동기
부여가 된다는 전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는 직원이 그렇게 요구했을 리가 없다고 믿는다. 이것은 회
사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직원에 대한 모독에 차라리 가깝다.  

2는 경인센터를 ‘보도’가 아닌 ‘사업’, 즉 돈 버는 조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조직이 사업을 통해 수
익을 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조직에는 특성이 있다. 경인센터는 애초 보도국의 경인 지역 주재 형식
으로 시작한 보도 취재 조직이다. 사업과 수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좋지만 주객이 전도돼선 안 된다. 보
도와 사업을 분리해서 사업 조직을 경영본부와 마케팅본부에 연결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도 영역까지 
보도국에서 아예 분리해버리는 것은 보도를 수익 논리에 종속시키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CBS 보
도 정체성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문제는 지난 노사 공방협을 통해 따로 지적해서 합의문
까지 작성한 바다.  

지난해 노사는 조직 슬림화에 합의했다. 지금의 조직과 간부 체계는 그 합의의 결과다. 시니어 선배들의 
임금 희생 앞에 회사도 조직 슬림화를 통한 간부진 감축으로 동참하겠다는 합의였다. 이 합의 정신을 벗어
나는 조직개편은 반드시 직원들이 납득할만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회사는 노조와 직원들
의 어떤 협의와 공유도 없이 8월말 임원 이사회에 이를 보고했다. 이 사실을 안 노조는 즉시 이 계획을 
철회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사는 9월 전체 이사회에서 그대로 강행 통과시켰다. 노조와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면서 강행하는 이런 조직개편은 도대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약속된 하반기 직원 평가가 곧 진행된다. 직원들은 사장의 조직과 인사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간 나
아졌는지를 냉정히 판단할 것이다. 사장은 이제 그 평가 앞에 서 있다. 
(조직개편 중 3의 과제에 대해서는 10월 노보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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